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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9. 10. 8.(화) /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주택정책과 담 당 자
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임유현
·☎ (044) 201-4129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 정부 들어 과거보다 무주택·실수요자 및 

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□ PIR*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, ’16년 이후

전국 PIR은 4~5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*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,
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
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

< 전국 PIR 추이 >

구분 ’16년 ’17년 ’18년
주택가격동향조사 (한국감정원) 3.8 4.1 4.0
주거실태조사(국토연구원) 5.6 5.6 5.5

* 주거실태조사 : (소득) 자가가구의 중위소득, (주택가격)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 기준
* 주택가격동향조사 : (소득)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

(주택가격)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3분위 주택가격

ㅇ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, ’16년 이후

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*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(PIR) : (’16) 3.5 (’17) 3.6 (’18) 4.3

ㅇ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’12년 

10.1년에서 ’18년 7.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

< 저소득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(주거실태조사 기준) >

’12년 ’14년 ’16년 ’17년 ’18년
10.1년 8.1년 7.9년 7.7년 7.9년

* 저소득가구는주거실태조사에서조사된가구소득 10분위수를기준으로하위 1∼4분위에속하는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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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저소득·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

로드맵(‘17.11), 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 방안(‘18.10) 등을 통해 

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*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,

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* 정부별 공공임대 공급실적 및 계획 :

(노무현정부) 39만호 (이명박정부) 46만호 (박근혜정부) 56만호 (문재인정부) 69.5만호

**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’17년말 기준 136.5만호(영구 21.7만, 50년 10.9만, 국민

52.4만호 등)이며, 주거급여는 ’19.8월 기준 101.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음

□ 또한, 서민·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9.13

대책,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

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.

ㅇ 그 결과, 지난 9.13대책 직전 1년간 8.53%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

1년간 1.27%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, 서울의 청약 

당첨자 중 97.3%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

재편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

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

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, 10.8 등) >

◈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.7년 늘어나

-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21.1년이 걸려
-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 새 4.7년 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벌어짐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(☎ 044-201-41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